
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2011년 53%
환경부 ,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 …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확립

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

회 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『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』을 확정했다.

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를 제

시해주는 장기계획으로,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 ·지방자치단체

및 국민들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어 수립됐

다.

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우선 폐기물 발생량이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

측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해 2000년 현재 1인당 1일 0.98kg인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1

년까지 0.91kg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.

특히,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폐기물을 발생원부터 줄이

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2011년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 발생량에서 12%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

있으며,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해 처분되는 폐기물을 2000년에 비하여 20%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아울러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 41%에 불과했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

2008년에는 50%, 2011년에는 53%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.

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2000년에 73.5%에 불과했던 재활용률을 2011년에는 80%로 높이기 위해 재활용

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.

폐기물 발생량 변화 (단위: MT/일)

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
전 체 147,049 148,041 180,573 195,275 190,255 219,217 234,282

생활폐기물 58,118 47,774 49,925 47,895 44,583 45,614 46,438

사

업

장

소 계 88,931 100,267 130,648 147,380 145,672 173,603 187,844
배출시설계 85,229 95,823 96,984 93,528 92,713 103,893 101,453
지정폐기물 3,702 4,444 5,239 6,075 5,266 7,489 7,614
건설폐기물 - - 28,425 47,777 47,693 62,221 78,777

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정책으로 매립·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, 폐

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2000년 13%

에서 2011년 30%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2000년 현재 47%에 이르고 있는 매립율도 2011년까지 17%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,

목표가 실현되면 매립시설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환경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약 5조원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

는 한편,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

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.

2000년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23만4000톤으로 제1차 폐기물관리종합계획 기간인 1993-2001

년 중 1993년에서 1997년까지는 연평균 7.6% 증가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약 2.6% 감소했다. 그러

나 경제위기의 회복과 함께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시 각각 전년대비 15.2%, 6.9% 증가했다.



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

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쓰레기종량제의 실시

및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폐기물 발생억제정책 추진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.

반면, 사업장 폐기물은 산업활동 증가와 경제활동의 확대, 자원다소비형 산업·경제구조 등으로 1996-2000

년 최근 5년간 연평균 13.6% 증가했다.

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변화

2000년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폐기물 총발생량의 80.2%를 차지했으며, 그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41.9%를 차

지했다.

1996년에는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이 27.7%,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53.7%, 건설폐기물이 15.7%를 보였으

나, 2000년에는 각각 19.8%, 43.3%, 33.6%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건설

폐기물의 비중이 증가했다.

한편, 2000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1조8239억원 중 91.4%는 지방비, 기타는 국비(6.9%), 지방채(1.7%) 등으

로 충당했고 수수료 징수액은 총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액의 16.4%에 불과했다.

2000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액 1조6437억원 중에서는 매립시설 확충 등 시설설치비에 22.3% 사용되었

고, 77.7%는 수집·운반 등 처리비에 충당됐다. 수집 운반 등 처리비에서는 인건비와 위탁처리비가 각각

44.9%, 30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.

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가 활성화되고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, 소각처리율도



점차 증가하고 있는데,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량이 1994년 326만톤에서 2000년 699만톤으로 114% 증가하고 재

활용률도 15.3%에서 41.3%로 증가했다.

생활폐기물 처리 변화

또 소각시설 확충에 따라 소각처리율이 1994년 3.5%에서 2000년 11.7%로 높아졌으나 아직 목표율에는 미흡

한 수준이다. 반면, 2000년 현재 매립률은 47.0%로 매립 의존률이 높은 편이다.

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활용률이 꾸준히 높아져 2000년 말 기준 재활용 73.5%,

매립 15.9%, 소각 6.3%, 해양배출 등이 4.3%를 차지하고 있다.

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단일재질이 많아 재활용에 유리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2000년 재활용

률이 각각 66.5%, 84.7%로 높았고, 소각률은 각각 7.9%, 2.6%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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